
과학과 예술이 서려있는 석굴암

석굴암은 국보 제 24호로 

1995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

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

었습니다. 우리 문화 유산의 

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석

굴암은 경주에 있으며 불국

사 동북쪽 토함산 중턱에서 

동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

바위굴에 절을 만든 것인데 이와 같이 바위굴에 부처

님을 모시는 절 형태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

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. 인도나 중국에는 큰 바

위 절벽이나 바위산이 많아 이렇게 바위 속에 만든 크

고 작은 절이 인도와 중국에는 1000개가 넘는다고 합

니다.

 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큰 바위절벽이나 바위산이 

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조상들은 사람의 힘으로 바위굴

을 만들어 그 속에 부처님과 여러 불상들을 조각했습니

다. 인도나 중국에서 배워 온 것을 우리의 자연 조건에 

맞게 독창적인 형식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습



십일면 관음보살십대 제자

니다. 석굴암이 대표적인 바위 속 절입니다.

  석굴암은 신라 제 35대 경덕왕 10년(751년)에 만들

기 시작해서 23년 뒤인 774년에 완성했습니다. 23년이

나 걸린 것을 보면 바위 속에 절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

어렵고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.

 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느덧 잊혀지고 조선시대에는 

불교를 멸시하여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도 멀어졌습니

다. 또 굴로 되어 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흙에 덮

여 아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

가 지금부터 95년 전에 한 우편배달부가 발견하여 다

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

 석굴암의 바위 벽에는 

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

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

해 우리 조상의 예술성

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

수 없습니다. 불교와 관

련된 형상들 중 특히 정

면으로, 입구를 보고 있

는 석가여래 부처님상은 

신비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.



석굴암의 구조는 크게 세

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

먼저, 본존불이 계시는 주실

과, 통로인 비도, 참배자가 

참배를 드리는 전실로 나뉩

니다. 그런데 이들의 형태를 

보면 주실은 원형이며 전실

은 사각형으로 이것은 당시 

신라인들의 사상인 ‘천원지

방’ 즉, ‘하늘은 둥글고 땅

은 네모다’라는 사상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. 신라인

들의 지구에 대한 생각은 옛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

생각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 

그렇다면 석굴암 내부의 길이, 넓이, 부피를 무엇으로 

어떻게 측정하였을까요?

석굴암의 석재들 하나하나는 매우 무겁습니

다. 본존불은 10톤 이상, 본존불 머리위에 

얹혀진 연화개석(연꽃무늬가 새겨진 뚜껑돌)

의 경우 2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

어떻게 전동기나 내연기관도 없던 시대에 저렇게 무거운 

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? 



쐐기돌

판석

 석굴암 내부에

서 천정을 찍은 

사진을 살펴보면 

돌들 중에 중간 

중간 튀어나온 

돌이 있습니다. 

밋밋한 돌은 판

석(板石)이라 부

르고 돌출한 부분은 쐐기돌이라고 부릅니다. 석굴암 궁륭

(원형) 판석과 쐐기돌은 왜 다른 형태일까요? 모두 판석과 

같이 밋밋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까요?

석굴암은 천년 이상 에어컨 없이 습기와 이끼를 이겨내

고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일본인들이 문화재를 복

원하는 과정에서 석굴암에 대한 자세한 연구 없이 시멘트

를  이중 외벽으로 둘러쌓아 공기나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

습기를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습기가 차

서 에어컨으로 습기를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

다면 신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습기 문제를 해결했을까

요?



안내판을 지나서 

올라가는 길을 따

라가다 보면 왼쪽

으로 빠지는 길이 

있습니다. 여기에

는 수리공사 도중 

교체된 돌들이 놓

여 있습니다.

   모양의 돌들은 석굴암 어느 부분에 쓰이던 

돌이었을까요? 교체된 각 부분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

보고 그 모양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찾아봅시다. 여러

분이 고고학자라고 생각하고  모양의 돌들을 토

대로 석굴암을 재건축해 보세요.


